[image: image1.png]


 

보도 자료
즉시 보도 요망
연락처:  Howard Chang, 847-866-3408, howard.chang@rotary.org


로타리, 교육 및 인도주의 봉사를 통해 평화 증진  
10년 전 설립한 로타리 평화 센터 프로그램 통해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차세대 지도자 육성 

미국, 일리노이, 에반스톤(2012년 9월13일)  오는 9월 21일, 유엔 ‘국제 평화의 날’을 앞두고  각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680명이 넘는 로타리 평화 센터 프로그램 동창들은 분쟁 해결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에 그 동안 연마한 지시고 경험을 적용시키고 있다.  

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전세계 수 천 곳의 지역사회에서 분쟁과 폭력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아, 가난, 질병, 문맹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주의 봉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평화 증진에 기여하여 왔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세계 이해와 평화증진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 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을 갖출 수 있도록 로타리 평화 센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스몬드 투투 추기경은 "로타리는 나처럼 전쟁이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면서, “장차 평화 구축에 종사할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폭력과 분쟁의 원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로타리는 전세계에 평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있다. 

로타리클럽들은 지난 2002년부터 영국, 일본, 호주, 스웨덴 그리고 미국 등 세계 유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최고 60명까지의 펠로우들을 선발하여 평화와 분쟁 해결 분야의 2년 석사 과정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해 왔다. 분쟁해결과 평화를 위한 로타리 국제연구 센터가 설립된 대학교들은 아래와 같다: 
·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스웨덴
·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
·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하교 
· 미국, 듀크 대학교 및 노스캘롤라이나-채플힐 대학교
또한, 2004년에 설립된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교 평화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공중 보건, 교육, 국제법, 경제개발, 저널리즘, 사회정의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중견 전문인들을 매년 50명까지 선발하여 3개월 단기 평화 및 분쟁 연구 연수 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다. 
2013년 1월에 전세계 로타리클럽에 배포될 예정인2014-15 로타리 평화 센터 프로그램 신청서는 2013년 7월 1일까지 로타리재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한편 사쿠지 다나카 국제로타리 회장은 세계평화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자신의 임기 중 베를린(2012년 11월 30일-12월 2일), 호놀룰루 (2013년 1월 25-27일), 히로시마 (2013년 5월 17-18일) 등에서 평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섬김으로 평화를’이라는 표어를 통해 전세계 로타리 회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나카 회장은 “처참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성장한 전후 1세대로서, 저는 평화의 중요성은 물론 평화와 웰빙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면서, “평화는 정부의 협약이나 조약 또는 영웅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대인 지뢰 금지 활동으로 1997년도 노벨상을 수상한 조디 윌리엄스 씨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관심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나 로타리 평화 센터 지원을 통해 타인들에게 평화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로타리 회원들을 존경한다.”라고 로타리의 평화 활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디렉터 겸 분석가이자 로탈 평화 센터 동창인 이자벨라 다고스타 페리이라(Izabela da Costa Pereira) 씨는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훈련을 받은 평화 중재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이자벨라 씨는 “분쟁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져, 더 많은 전문가 - 특히 분쟁 지역 출신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로타리가 평화에 기여하고 여러가지 중에서 교육을 통한 평화 증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분쟁 해결 및 평화 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특기할 만한 평화 센터 동창들은 아래와 같다: 
브리지타 폰 메슬링(Brigitta von Messling), 독일: 2006년에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는 국제 평화운영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에서 연수 및 기구 개발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오피라(Robert Opira), 우간다: 2007년에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북부 우간다의 재정착 주민들을 돕는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평화 및 분쟁해결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으며, 우간다 그레이트 레이크스 분쟁해결 센터(GLACCR) 소장이기도 하다.  
라짜 나투어(Rajaa Natour), 이스라엘: 2011년에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이스라엘, 야파, 제미니 프로젝트(Gemini Project)의 프로그램 매니저이다. 제미니 프로젝트는 10개 대학교 및 도시에 거주하는 유태인 학생들과 팔레스타인 학생들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단체이다. 
제이슨 휴스턴(Jason Hutson) 일본:  2009년에 일본, 기독교 대학교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 개발 및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일본, 동경의 What Sport Creative의 설립자 겸 CEO이다. 
카메론 치쇼름(Cameron Chisholm), 미국: 2008년에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교대학교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국제 평화 및 안전 연구소(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Institute)를 설립하였으며, 워싱턴 D.C., 조지 워싱톤 대학교에서 평화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로타리는 전세계 200여 국가 및 자치령에 소재한 3만 4,000여 로타리클럽에 소속된 1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인도주의 단체이다. 로타리 회원들은 인도주의 봉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뜻을 같이하는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다. 미디어 센터를 방문하면 로타리 활동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볼 수 있다.















